
   제28회 외솔글짓기 대회

3월의 봄 어느 작은 요양병원의 한 병실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곧 아름다운 밤하늘이 되신다는 소식에 황급히 달려갑니다. 

한 발, 두 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병실에 도착해 시든 꽃이 된 할머니를 봅니다. 

 

예전 활짝 피어지셨던 모습이 기억나며 눈물이 나지만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보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진달래꽃 팔찌를 

손에 쥐여 주시며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이 되셨습니다. 

 

진달래꽃 팔찌를 주셨던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와 함께하였던 시간이 할머니에게 더없이 행복했던 선물이길 바라며 

진달래꽃 팔찌를 영원히 간직하기로 다짐합니다. 

 

3월의 봄 어느 작은 요양병원의 한 병실이었습니다. 

진달래꽃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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